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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해 명 자 료
(’18.10.9)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탈원전하면 전력단가 50% 급등’ 한수원, 정부

코드 맞춰 공개 안해”, “땅값 반영하면 ‘태양광이

경제적’ 주장은 오류 (10.8,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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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① (전력판매 단가) 現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30년

전력판매 단가가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

② (발전설비 투자비용)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비용이

17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110조원

대비 60% 이상 높은 수치

③ (균등화 발전원가) 정부는 ’25~’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화석에너지 발전단가를 역전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태양광·풍력발전소의 땅값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

-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비교연구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과 달리 협소한 국토를 지닌 한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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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상기 기사에 대해, 한수원은 ‘동 보고서가 한수원 의견이 아닌
개인 연구결과이며, 신재생에너지 건설단가 하락,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기배포(’18.10.8.(月))한 바 있음

◇ 그 외에 상기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산업부가 아래와 같이 해명함

< ’30년 전력판매 단가 급등 관련 >

□ 한수원 중앙연구원 중간자문 개인 보고서는 전원별 정산단가가 ‘30

년까지 50% 이상 지속 증가한다고 전망하였으나,

ㅇ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기술발전 등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전원별 정산

단가 증가를 과다하게 높게 가정한 문제가 있음

□ 또한, 동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비용‘을 kW당 단가로

환산하여 정산단가에 추가로 반영하였으나,

ㅇ 전력시장에서 설비 투자비용은 정산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보상하기

때문에 동 연구처럼 투자비용을 추가로 반영하면 설비투자비용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음

□ 산업부는 작년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라 ‘17년 대비 ’30년에 10.9%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발표한 바 있음

ㅇ 그 10.9%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모두 고려하여 전력구입단가 증가분을 추산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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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비용 관련 >

□ 기사는 한수원 중앙연구원 중간자문 개인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잘못 인용하여 보도하였음

ㅇ 동 보고서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제8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라 증가된 태양광, 풍력 설비의 투자비용을 산정하였으며,

ㅇ 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비용과는 전혀 무관한 수치임

□ 한편, 한수원 중앙연구원 중간자문 개인 보고서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증가된 태양광, 풍력 설비의 투자비용 산정시 중대한
오류를 범함

ㅇ 보고서에서 아래 <표 6.2>의 각 수치는 ‘당해년도까지의 누적 설비
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이 기준에 따를 경우, 7차 대비 8차
계획의 ‘30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량은 ‘30년 당해년도를 비교
하면 되는데, 보고서에서는 7차와 8차 계획의 연도별 누적 설비량
차이를 다시 중복되게 누적 합산함으로써 신재생 설비 증설량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오류가 발생

ㅇ 실제 7차 대비 8차 계획에 따라 증가된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은
약 16GW, 9GW이나, 보고서의 계산방식에 따르면 ’30년까지 증가된
설비용량이 태양광·풍력 각각 91GW, 36GW로 과장되며, 이에 근거
하여 산정한 투자비용 174.54조원은 잘못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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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화 발전원가 관련 >

□ 국내 산업조직학회 연구조사(`17.12)에서는 `20년대 후반 태양광의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원자력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 연구는 원전과 태양광의 토지비용을 고려하였음

* ‘30년 기준 균등화발전원가(원/kWh) : 태양광(67.9～88.9), 원전(75.3～85.0)

ㅇ 한편, 해외에서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영국 기업에너지산업

전략부(BEIS)는 태양광의 LCOE가 지속 하락하여 미국은 ‘22년,

영국은 ’25년 원자력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미국 균등화발전원가(‘22년, $/MWh): 원자력(92.6), 태양광(63.2)

* 영국 균등화발전원가(‘25년, £/MWh): 원자력(95), 태양광(63)

□ 한수원 중앙연구원 중간자문 개인 보고서는 IEA의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였음

ㅇ 동 보고서는 IEA에서 ➊한국의 2020년 재생에너지 LCOE가 여전히

원전보다 높으며, ➋협소한 국토를 지닌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고 주장 하지만,

ㅇ IEA의 연구결과는 2020년의 LCOE 전망치가 아닌 2015년 LCOE에

대한 분석 값이며, 한국의 국토면적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바, 동 보고서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임.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종영 과장(044-203-5320)

유의택 사무관(044-203-5312)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044-203-5260)

김창완 사무관(044-203-5267)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경호 과장(044-203-5360)

이기헌 사무관(044-203-5362)


